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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의 함량이 높은 저품위탄을 건조시키기 위한 유중 건조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최적의 건

조 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종온도, 석탄과 등유의 혼합비율, 석탄 또는 등유의 양, 혼합물의 

총량, 교반 방법에 따른 석탄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최종온도가 120℃이하일 때는 완전한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30℃ 이상인 경우에는 수분의 증발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따라서 석탄 안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증발시키기 위해서는 130℃ 정도의 최종온도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과 등유의 혼합비율에서 석탄의 양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증발이 잘 

이루어짐에 따라, 열에너지의 전달이 수분의 증발에 미치는 영향보다 증발한 수분이 기름 속에

서 배출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물의 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더 낮아지지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반면, 적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을 일정한 수

준 이하로 낮추기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일정한 함량까지 수분을 증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등유와 석탄 혼합물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증발속도와 증발량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등유의 양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질소를 이용한 

교반과 진공을 적용한 경우에는 증발량이 향상되었다.   


